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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건강도시 가입 지역의 시기변화에 따른 가입 전후 차이 및 자신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2015년과 2016년에 가입한 강북구와 서초구, 

2019년에 가입한 노원구, 광진구, 마포구 두 지역으로 구분해 진행하였다.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를 활용하여 2020년

을 기준으로 시기변화에 따른 차이 및 자신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차이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도시 가입 전과 가입 후 4 ~ 5년이 지난 지역과 1년이 지난 지역의 변수 차이는 다르게 나타났고, 

가입 후 4 ~ 5년이 지난 지역과 1년이 지난 지역의 자신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차이가 나타나 시기변화에 

따른 요인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 건강도시, 수도권, 서울서베이, 지역의 변수 차이, 자신의 건강상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before and after and the influencing 

factors health status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timing of joined in the healthy city area, centering 

on the metropolitan area.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divided into two areas. Using the Seoul Survey 

on Household Members, difference tes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analyze 

differences according to timing changes and influencing factors on health status as of 2020. The 

difference in variables between regions 4 to 5 years and 1 year after joining the healthy city was 

different,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ir health status were also different between regions 4 to 5 years 

after joining and regions 1 year after joining, so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olicies in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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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일부 도시들은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 친

화도시를 조성하거나 도시연합체계에 가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은 도시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노력

하고 있다는 정당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림으로서 도시 변

화의 의지를 나타내고, 도시의 정형화된 이미지를 상기시

키게 한다. 건강 영역에서는 건강도시 가입을 통해 도시

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변화의 추진 의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

로 만들고 개선하며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모든 삶의 기

능을 수행하고 최대한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있어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확장시키는 도시”로 

정의된다[1]. 또한 “특정한 노력의 결과로 완성된 도시가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도시”로 정의할 수 있

다[2]. 건강도시는 개인의 건강 향상과 지속적인 도시 개

발의 의미가 주요하게 내포되고 있으며, 도시 내 주민들

의 건강 증진을 위해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한 

건강한 환경 조성 사업을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도시를 의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2021년 3월 기준 대

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정회원으로 가입된 도시는 102

개 도시로, 서울시의 경우 2006년 서울특별시와 강남구

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모든 구에서 가입하였다.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분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건강을 결정하는 요소는 개인의 사회 경제학적 특

성 및 생활양식, 도시의 물리적 환경, 사회 ․ 경제적 환경

으로 구분할 수 있다[3,4]. 즉, 건강은 개인 및 도시의 특

성과 지역사회 요인 등 도시 환경적 관점에서 영향을 받

을 수도 있다.

최근 서울지역의 건강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 결

과, Lim(2019)[5]은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하

여 사회적 자본과 웰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Kim 

& Jun(2020)[6]은 2017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

사를 활용하여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강북 3구(강

북, 도봉, 노원구) 시민들의 신체활동 수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Jung(2020)[7]은 2018년 서울서베이를 이

용하여 남성과 여성으로 그룹을 나눠 보행환경과 안전인

식이 주관적 건강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건강

도시에 관련된 연구는 한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 체계에 

대한 질적 연구[8,9]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건강

도시 가입 지역의 시기변화에 따른 전후 차이 및 자신의 

건강상태의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 2016년에 가입한 지역과 

2019년에 가입한 지역 두 구분으로 구분하여, 건강도시 

가입 지역의 시기변화에 따른 전후 차이 및 자신의 건강

상태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건강도시 가입 전후의 도

시 환경적 변화와 개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수도권 건강도시 가입 지역의 건강도시 가

입 전후 차이 및 자신의 건강상태에 영향 요인을 파악하

고자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2.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지역

서울서베이는 2003년부터 매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도시정책지표조사이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홈페이지를 통

해 누구에게나 공개되며, 매년 조사 문항은 조금씩 달라

지기도 한다. 따라서 2014년, 2018년, 2020년 동일에 

진행된 조사의 동일 문항 중 건강과 관련된 변수를 선별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대상 지역은 2015년에 가입한 강북구와 2016

년에 가입한 서초구, 2019년에 가입한 노원구, 광진구, 

마포구로 하였고, 2015년, 2016년에 가입한 지역과 

2019년에 가입한 지역 두 구분으로 구분하여 2014년, 

2018년, 2020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를 활용해 분석

을 진행하였다.

2.3 변수의 구성

종속변수는 자신의 건강상태, 독립변수는 교통이용 만

족도 2문항, 보행환경만족도 2문항, 신뢰도 2문항, 일상

생활만족도 3문항으로 총 9문항, 통제변수는 성별, 나이, 

거주기간으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는 건강을 의미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으로 안녕한 상태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생태학적 모델에 따르면, 개인의 신체적 활동은 개인의 

요인을 벗어나 환경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6]. 여기서 환경적 요소는 도시 이미지, 보

행환경 등 물리적환경과 사회적 자본 등 사회적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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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 및 복지

는 보행환경과 교통이용만족 등 도시의 환경적 요인, 사

회적 관계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의 환경적 요인은 “보행환경만족도”, “교통이용만

족도”로 변수를 설정하였다. 보행활동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강증진 행위 중 하나로 교통이용

환경에도 영향을 주며, 보행활동에 대해서는 Kim & 

Jun(2020)[6], Jung(2020)[7], Oh(2018)[10], Cho & 

Lee(2016)[11], Lee(2012)[12]의 연구, 교통이용만족은 

Jeong & Jun(2019)[13], Oh(2018)[10]의 연구에서 분

석 요인 중 하나로 사용되었다.

사회적 자본은 “상호 인지적 관점에서 제도화된 관계

의 지속적인 관계망을 소유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이 획

득하게 되는 자원”[14]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적 신

뢰, 인적네트워크, 시민참여 등이 요인으로 될 수 있다. 

사회적 관계 요소는 시민간의 다양한 만남 및 의사소통

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자본 요소 중 하나인 “신뢰도”, 

“문화환경만족”을 변수를 설정하였다. 신뢰에 대해서는 

Kim & Jun(2020)[6], Lim(2019)[5], Yi(2019)[15], 

Shin & Yi(2018)[16], Oh(2018)[10], Cho & 

Lee(2016)[11], Park, & Song(2013)[17], Kim, Kim, 

& Bae(2009)[18]의 연구에서 분석 요인 중 하나로 사용

하였다. 문화활동과 건강을 연관시킨 연구는 부족하나 타

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변수에 포함하였다. 사회적 건강상

태는 “사회생활행복지수”, 정신적 건강상태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로 구성하였다.

자신의 건강상태는 10점 척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변수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2.4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5.0의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을 실

시하였다.

Classification Variable Variable category

Dependent variable. Health status 0 ∼ 10

Independent 
variables

Satisfaction with transportation
(Two variable)

Satisfaction with using the bus 1. Very dissatisfied
2. Slightly dissatisfied

3. Normal

4. Slightly satisfied
5. Very satisfied

Satisfaction with using the subway

Wal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Two variable)

Wal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in residential area

Wal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in downtown

credibility
(Two variable)

Credible to Neighbor 1. Very incredible
2. Slight incredible

3. Normal
4. Slight credible

5. Very credible

Credible to public institution

Daily life satisfaction
(Three variable)

Cultural environment satisfaction
in seoul

1. Very dissatisfied
2. Slightly dissatisfied

3. Normal
4. Slightly satisfied

5. Very satisfied

Social life happiness index

1. 0 ∼ 2

2. 3 ∼ 4
3. 5 ∼ 6
4. 7 ∼ 8
5. 9 ∼ 10

Overall stress level in daily life

(Reverse coding)

1=Very feeling
2=feeling
3=Normal

4=Slight unfeeling

5=Very unfeeling

Control variables

Gender
1. Male

2. Female

Age

1. Under 19 years ol.
2. 20 ∼ 29 years old
3. 30 ∼ 39 years old
4. 40 ∼ 49 years old

5. 50 ∼ 59 years old
6. Over 60 years old

Residence period

1. Under 9 years
2. 10 ∼ 19 years
3. 20 ∼ 29 years

4. 30 ∼ 39 years
5. 40 ∼ 49 years
6. Over 50 years

Table 1. Composition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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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진행하는데 앞서 정신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난 2주일 동안 스트레스 느낀 정도 변수는 원 자료에

서 “1. 전혀느끼지 않는 편, 2. 느끼지 않는 편, 3. 보통, 

4. 느끼는 편, 5. 많이 느낌”으로 되어 있어 다른 변수의 

범주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 “1. 많이 느낌(매우 부정), 2. 

느끼는 편(부정), 3. 보통, 4. 느끼지 않는 편(긍정), 5. 전

혀 느끼지 않는 편(매우 긍정)”로 역코딩하여 진행하였

다. 사회생활 행복지수 변수는 원 자료에서 10점 척도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독립변수와 동일한 5점 척도로 수정

하여 구성하였다.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2016년에 가

입한 지역을 대상으로 가입 전인 2014년(N=3,487)과 

2020년(N=3,127), 2019년에 가입한 지역을 대상으로 

가입 전인 2018년(N=5,370)과 2020년(N=4,790)의 변

수의 평균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2015, 2016년에 가입한 지역과 2019년에 가입

한 지역 전체를 대상(N=7,836)으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선정된 독립변수가 어떠한 방향성을 미치는 지 탐색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2015, 2016년에 가입한 지역(N=3,127)과 

2019년에 가입한 지역(N=4,709)을 구분하여 자신의 건

강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건강도시 가입 시기에 따른 가입 전과 2020년의

    요인 차이

건강도시 가입지역의 가입시기에 따른 자신의 건강상

태 수준 및 요인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가입 전과 가입 

후 4 ~ 5년이 지난 지역(강북구, 서초구)의 시점, 가입 전

과 가입 후 1년이 지난 지역(노원구, 광진구, 마포구)의 

시점으로 구분하여 자신의 건강상태 수준과 영향요인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우선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과 2020년의 차이를 살펴볼 때, 성별은 2014년 

때와 2020년 때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고, 

나이는 40대, 현재 사는 집의 거주기간은 10 ~ 20년 때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20년의 차

이를 살펴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고, 나

이는 40대, 현재 사는 집의 거주기간은 10 ~ 20년 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2014

년과 2020년의 비교, 2018년과 2020년의 비교 모두 유

사하며, 이는 시기별 차이는 있지만 서울서베이 가구원 

조사를 활용하였기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입 후 4 ~ 5년이 지난 지역은 2015년에 가입한 강

북구와 2016년에 가입한 서초구를 대상으로 가입 전인 

Variable
2014 Year 2020 Year

t p
Min Max M S.E Min Max M S.E

Health status 0 10 7.23 1.467 0 10 7.20 1.902 0.689 0.491

Satisfaction with using the bus 1 5 3.87 0.686 1 5 3.87 0.762 -0.044 0.965

Satisfaction with using the subway 1 5 3.85 0.754 1 5 3.91 0.784 -2.969 0.003

Wal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in residential area

1 5 3.60 0.688 1 5 3.63 0.747 -1.650 0.099

Wal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in 
downtown

1 5 3.47 0.733 1 5 3.52 0.720 -2.683 0.007

Credible to Neighbor 1 5 3.28 0.757 1 5 3.07 0.891 10.399 0.000

Credible to public institution 1 5 2.81 0.884 1 5 3.15 1.002 -14.762 0.000

Cultural environment satisfaction in 
seoul

1 5 3.28 0.795 1 5 3.37 0.678 -4.916 0.000

Social life happiness index 1 5 3.84 0.642 1 5 3.59 0.842 13.362 0.000

Overall stress level

in daily life
1 5 2.40 0.781 1 5 2.74 0.877 -16.585 0.000

Control 
variables

Gender 1 2 1.54 0.499 1 2 1.52 0.500 1.335 0.182

Age 1 6 3.95 1.510 1 6 4.06 1.382 -3.126 0.002

Residence period 1 6 1.48 0.725 1 6 1.42 0.645 3.481 0.001

N 3,487 3,127

Total N 6,614

Table 2.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4 to 5 years joining in areas 2015 an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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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과 가입 후 4 ~ 5년이 지난 2020년의 자신의 건

강상태 수준 및 요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지하철 이용 만족도, 서울도심(시내) 보행환경 만족도, 

이웃 신뢰도, 공공기관 신뢰도, 문화환경 만족도, 일상생

활 스트레스 정도의 변수에서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며, 지하철 이용 만족도, 서울도심(시내) 

보행환경 만족도, 공공기관 신뢰도, 문화환경 만족도, 일

상생활 스트레스 정도는 2014년 때 보다 2020년 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후 1년이 지난 지역은 2019년에 가입한 노원구, 

광진구, 마포구 지역을 대상으로 가입 전인 2018년과 가

입 후 1년이 지난 2020년의 자신의 건강상태 수준 및 요

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3와 같다.

자신의 건강상태, 버스 이용 만족도, 지하철 이용 만족

도,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도, 이웃 신뢰도, 공공기관 신

뢰도, 사회생활 행복지수,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의 변

수에서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며, 

버스 이용 만족도, 지하철 이용 만족도, 주거지역 보행환

경 만족도,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는 2014년 때 보다 

2020년 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자신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전체모델

건강도시 가입 후 4 ~ 5년이 지난 지역과 1년이 지난 

지역 전체를 포함한 표본을 대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영향에 각 요인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며 영향을 미치

는 지를 탐색하기 위해 전체 모델을 대상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건

강상태에 대한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지하철 이용 만족도(B=-0.240, p<0.001),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도(B=0.129, p<0.001), 서울도심(시내) 보

행환경 만족도(B=0.181, p<0.001), 이웃 신뢰도

(B=0.136, p<0.001), 문화환경 만족도(B=0.117, 

p<0.001), 사회생활 행복지수(B=1.115, p<0.001), 일상

생활 스트레스 정도(B=0.240, p<0.001)의 변수에서 

p<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며, 지하철 이

용 만족도를 제외하고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생활 행복지수,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서울도심(시내) 보행환경 만족도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

는 나이(B=-0.150, p<0.001)에서 p<0.05 수준에서 통

계적 유의성 나타내며,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자신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요인 : 분리된 

    모델

건강도시 가입 후 4 ~ 5년이 지난 지역과 1년이 지난 

지역을 구분하여 자신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리된 모델

Variable
2018 Year 2020 Year

t p
Min Max M S.E Min Max M S.E

Health status 0 10 7.28 1.566 0 10 7.07 1.942 5.837 0.000

Satisfaction with using the bus 1 5 3.75 0.797 1 5 3.90 0.796 -9.467 0.000

Satisfaction with using the subway 1 5 3.86 0.826 1 5 3.95 0.852 -5.347 0.000

Wal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in residential area

1 5 3.50 0.806 1 5 3.62 0.763 -7.619 0.000

Wal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in 
downtown

1 5 3.45 0.780 1 5 3.48 0.763 -1.936 0.053

Credible to Neighbor 1 5 3.22 0.786 1 5 2.97 0.905 15.281 0.000

Credible to public institution 1 5 3.29 0.872 1 5 3.08 0.999 11.209 0.000

Cultural environment satisfaction in 
seoul

1 5 3.38 0.757 1 5 3.38 0.701 -0.213 0.831

Social life happiness index 1 5 3.73 0.772 1 5 3.50 0.898 13.470 0.000

Overall stress level  in daily life 1 5 2.51 0.853 1 5 2.64 0.892 -7.032 0.000

Control 
variables

Gender 1 2 1.54 0.498 1 2 1.53 0.499 0.785 0.433

Age 1 6 4.06 1.521 1 6 3.95 1.350 3.866 0.000

Residence period 1 6 1.56 0.863 1 6 1.38 0.683 11.658 0.000

N 5,370 4,790

Total N 10,079

Table 3.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1 years joining in areas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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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영향 요인을 살

펴보면 Table 5와 같다.

가입 후 4 ~ 5년이 지난 지역인 강북구, 서초구는 버

스 이용 만족도(B=0.145, p<0.001), 지하철 이용 만족도

(B=-0.187, p<0.001), 서울도심(시내) 보행환경 만족도

(B=0.226, p<0.001), 이웃 신뢰도(B=0.135, p<0.001), 

공공기관 신뢰도(B=0.075, p<0.05), 사회생활 행복지수

(B=1.143, p<0.001),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B=0.202, 

p<0.001)의 변수에서 p<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며, 지하철 이용 만족도를 제외하고 정(+)의 상관

Variable

Areas joining in before 4 to 5 years (N = 3,127) Areas joining in before 1 years (N = 4,709)

B SE β t
p-

value
B SE β t

p-
value

Satisfaction with
using the bus

0.145 0.041 0.058 3.499 0.000 -0.006 0.035 -0.003 -0.182 0.856

Satisfaction with
using the subway

-0.187 0.039 -0.077 -4.811 0.000 -0.261 0.032 -0.115 -8.230 0.000

Wal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in residential area

0.065 0.042 0.026 1.546 0.122 0.167 0.034 0.065 4.889 0.000

Wal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in 
downtown

0.226 0.044 0.086 5.144 0.000 0.152 0.033 0.060 4.573 0.000

Credible to Neighbor 0.135 0.035 0.063 3.832 0.000 0.133 0.028 0.062 4.796 0.000

Credible to public institution 0.075 0.031 0.040 2.445 0.015 0.007 0.025 0.004 0.291 0.771

Cultural environment satisfaction in 
seoul

0.080 0.044 0.028 1.807 0.071 0.141 0.036 0.051 3.957 0.000

Social life happiness index 1.143 0.035 0.506 32.778 0.000 1.099 0.026 0.508 41.560 0.000

Overall stress level in daily life 0.202 0.032 0.093 6.284 0.000 0.263 0.026 0.121 9.989 0.000

Control 
variables

Gender 0.121 0.053 0.032 2.284 0.022 -0.092 0.045 -0.024 -2.041 0.041

Age -0.165 0.020 -0.120 -8.154 0.000 -0.143 0.018 -0.099 -8.093 0.000

Residence period 0.046 0.043 0.016 1.061 0.289 -0.075 0.035 -0.026 -2.168 0.030

R2 0.398 0.380

Adjust R2 0.396 0.378

F 171.759*** 239.756***

*** p < 0.001

Table 5.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health status : Differentiated models.

Variable B SE β t p-value

Satisfaction with using the bus 0.052 0.027 0.021 1.943 0.052

Satisfaction with using the subway -0.240 0.025 -0.103 -9.759 0.000

Wal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in residential area
0.129 0.027 0.051 4.845 0.000

Wal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in downtown 0.181 0.026 0.070 6.844 0.000

Credible to Neighbor 0.136 0.022 0.064 6.266 0.000

Credible to public institution 0.031 0.020 0.016 1.585 0.113

Cultural environment satisfaction in seoul 0.117 0.028 0.042 4.203 0.000

Social life happiness index 1.115 0.021 0.508 53.092 0.000

Overall stress level in daily life 0.240 0.020 0.111 11.780 0.000

Control 
variables

Gender -0.007 0.034 -0.002 -0.202 0.840

Age -0.150 0.013 -0.106 -11.268 0.000

Residence period -0.028 0.027 -0.010 -1.046 0.295

R2 0.384

Adjust R2 0.383

F 407.145***

*** p < 0.001

Table 4.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health status : Total model         (N=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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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회생활 행복지수, 서울도심(시내) 

보행환경 만족도,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에서 높은 정

(+)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후 1년이 지난 지역인 노원구, 광진구, 마포구는 

지하철 이용 만족도(B=-0.261, p<0.001), 주거지역 보

행환경 만족도(B=0.167, p<0.001), 서울도심(시내) 보행

환경 만족도(B=0.152, p<0.001), 이웃 신뢰도(B=0.133, 

p<0.001), 문화환경 만족도(B=0.141, p<0.001), 사회생

활 행복지수(B=1.099, p<0.001),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

도(B=0.263, p<0.001)의 변수에서 p<0.05 수준에서 통

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며, 지하철 이용 만족도를 제외하고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회생활 행복지수, 일

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도에서 높

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 대해서는 강북구, 서초구는 성별

(B=0.121, p<0.05)과 나이(B=-0.165, p<0.001), 노원

구, 광진구, 마포구는 성별(B=-0.092, p<0.05), 나이

(B=-0.143, p<0.001), 거주기간(B=-0.075, p<0.05)에

서 p<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났다.

4. 고찰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의 삶의 질

을 저해하는 건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건강도시 사업이다. 건강도시 사업은 모든 도시정

책과 도시계획에서 시민 건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그 방

향과 내용을 유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과학적 

근거와 건강정책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1,2].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건강도시 가입지

역의 가입 시기변화 변화에 따른 전후 차이 및 자신의 건

강상태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변

화에 따른 건강도시 가입 지역의 가입 전과 2020년의 차

이를 살펴보면 가입 후 4 ~ 5년이 지난 지역인 강북구, 

서초구는 지하철 이용 만족도, 서울도심(시내) 보행환경 

만족도, 공공기관 신뢰도, 문화환경 만족도, 일상생활 스

트레스 정도에서 변화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개인적 환경

의 변화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입 

후 1년이 지난 지역인 노원구, 광진구, 마포구는 버스 이

용 만족도, 지하철 이용 만족도,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

도,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에서 변화가 나타나 전반적으

로 물리적 환경 변화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건강도시 가입 후 4 ~ 5년이 지난 지역과 1년이 

지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을 때,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

도, 서울도심(시내) 보행환경 만족도, 이웃 신뢰도, 문화

환경 만족도, 사회생활 행복지수,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신의 건강상태에 

두 구분 모두 공통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서울도심(시내) 보행환경 만족도, 이웃 신뢰도, 사회생활 

행복지수,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이고,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하철 이용 만족도로 나타났다. 차이가 

있는 변수로는 4 ~ 5년이 지난 지역은 버스 이용 만족도, 

공공기관 신뢰도, 1년이 지난 지역은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도, 문화환경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 나이는 전체 모델과 동일하게 

두 구분 모두 공통적으로 부(-)의 영향력 영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환경만족도는 Kim & Jun(2020) 강남 3구와 강

북 3구를 구분한 연구[6], Jung(2020)의 남성과 여성그

룹으로 구분한 연구[7]에서 변수로 사용하였는데, 두 연

구 구분별 모두 정(+)의 영향력을 나타낸 것과 유사한 결

과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보행환경

만족도는 정(+)의 영향력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는 Kim & Jun(2020)의 연구

[6]에서 스트레스 인지율 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전체 모

델과 강남 3구 지역에서 정(+)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

어, 전반적으로 정(+)의 영향력을 보이지만, 지역별 특성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건강도시에 관련된 연구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시기변화에 따른 가입 전

후 차이 및 자신의 건강상태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서울서베이를 활용한 연구 중

자신의 건강상태와 연계된 연구는 Kim & Jun(2020)[6], 

Jung(2020)[7] 등의 연구로 일부만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건강도시의 가입 시기와 연계하여, 건강도

시 가입 전후 차이와 가입 후 시기변화에 따른 자신의 건

강상태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보

건과 도시정책에 대한 융복합적 연구이기도 하며, 건강도

시와 서울서베이를 활용한 점에서 초기 연구로서의 의의

를 가질 수 있다. 향후 건강도시 가입 후 시기변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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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주민의 건강상태의 요인을 파악하는데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연구대상지의 한정성이다. 

건강도시는 전국적으로 가입되어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

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동일한 시기라도 범위에 따라 영

향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시기의 변화이

다. 4 ~ 5년 전 가입지역, 1년 전 가입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가입 전 시기에 따른 영향 요인은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셋째, 변수의 한계성이다. 자신의 건강상태는 

도시의 환경적 변화, 관련 정책의 예산 등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2014년, 2018년, 2020년 모두 

조사된 한정된 변수를 활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변수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대상지를 확대하거나 다

양한 시기별로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5. 결론

수도권 건강도시 가입지역의 가입 후 4 ~ 5년이 지난 

지역과 1년이 지난 지역의 가입 전과 2020년의 변수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가입 전과 가입 후 시기변화에 따

른 차이는 다르게 나타났고, 자신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도시에 가입 후 4 ~ 5년이 지난 지역

과 1년이 지난 지역에서 차이가 나타나 가입 후 시기변

화에 따른 요인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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